
24. 4. 18. 오전 9:15 경기도, ‘비정규직 동아리’에 2억4000만원 쏟는다

https://www.siminilbo.co.kr/news/print.html?newsid=2986895341 1/2

HOME > 지역소식 > 경인권

경기도, ‘비정규직 동아리’에 2억4000만원
쏟는다
손우정 기자  / 기사작성 : 2022-04-06 12:51:14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과 함께 ‘2022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안산시 비
정규직 지원센터’ ▲북동권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북서권역 ‘파주노동희망센터’ 등 4
곳을 권역별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남동권’은 수원ㆍ성남ㆍ용인ㆍ안성ㆍ이천ㆍ여주ㆍ광주ㆍ하남ㆍ양평ㆍ평택 10개 시ㆍ군,
‘남서권’은 김포ㆍ부천ㆍ광명ㆍ시흥ㆍ안산ㆍ과천ㆍ안양ㆍ군포ㆍ의왕ㆍ화성ㆍ오산 11개 시
ㆍ군, ‘북동권’은 가평ㆍ포천ㆍ구리ㆍ남양주ㆍ동두천ㆍ연천ㆍ양주 7개 시ㆍ군, ‘북서권’은
고양ㆍ파주ㆍ의정부 3개 시ㆍ군이 해당한다.

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ㆍ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 직종ㆍ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 전문
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
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남동권, 남서권이 각각 7000만원, 북동권, 북서권이 각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 문화ㆍ예술 활동 활성화,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안산등 4개 권역별 사업수행자 선정
문화행사비용 지원··· 발표회·전시회등 성과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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